
The Pearl of Torah 

Matthew 24:29–36 • Numbers 1:1–4:20 • 1 Samuel 20:18–42 

 
Core Passage 

English 한국어 

“Immediately after the tribulation of those days the sun 

will be darkened, and the moon will not give its light… Then 

shall appear the sign of the Son of Man in heaven…” (Matt. 

24:29–30) 

“그 날들의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그 때에 인자의 

표적이 하늘에서 보이리라…” (마 24:29–30) 

Yehoshua speaks of cosmic shaking, separation, gathering, 

and watchfulness. The language is not merely about 

destruction, but about divine ordering after chaos. 

여호수아는 우주적 흔들림과 분리, 모음, 

그리고 깨어 있음을 말씀하신다. 이 말씀은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혼돈 이후의 신적 

질서를 의미한다. 

 
Torah Layer — Numbers 1:1–4:20 

The Camp Must Be Ordered Before the Journey 

Numbers opens with counting. Every tribe is 

numbered, positioned, and assigned around the 

Mishkan. Before Yisrael moves forward, chaos must 

become order. 

민수기는 계수로 시작된다. 각 지파는 수를 세고 

위치를 배정받으며 성막 주위에 배열된다. 

이스라엘이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혼돈은 질서로 

바뀌어야 한다. 

The Mishkan stands at the center, while the tribes 

surround it according to divine arrangement. This 

forms a living cosmic pattern: holiness in the center, 

ordered life surrounding it. 

성막은 중심에 서 있고 지파들은 여호아의 배열에 

따라 둘러선다. 이것은 살아 있는 우주적 구조를 

형성한다. 중심에는 거룩함이 있고 그 주위를 질서 

있는 삶이 둘러싼다. 

Matthew 24 describes heavenly disorder—sun 

darkened, stars falling, powers shaken. Numbers 

describes the opposite: heavenly order reflected on 

earth through obedience to divine structure. 

마태복음 24 장은 하늘의 질서 붕괴—해가 

어두워지고 별들이 떨어지며 권세들이 흔들리는 

것을 말한다. 반면 민수기는 여호아의 질서에 대한 

순종을 통해 하늘의 질서가 땅에 반영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The Levites and the Hidden Guarding of Holiness 

The Levites are separated from the rest of the camp 

because they guard the holy things. They carry burdens 

others cannot touch. 

레위인들은 거룩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 다른 

진영과 구별되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만질 수 

없는 짐을 운반한다. 

Numbers 4 warns that even the sons of Kohath cannot 

gaze upon the holy objects uncovered, lest they die. 

Holiness requires preparation, covering, and reverence. 

민수기 4 장은 고핫 자손조차 거룩한 기구들이 

덮이지 않은 상태를 보면 죽게 된다고 경고한다. 

거룩함은 준비와 덮음과 경외를 요구한다. 

Likewise, Matthew 24 warns against careless spiritual 

confidence. Many will be shocked because they 

assumed proximity meant readiness. 

마태복음 24 장도 무분별한 영적 확신에 대해 

경고한다.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준비되었다고 생각하다가 놀라게 될 

것이다. 

 
Prophetic Layer — First Samuel 20:18–42 

The Hidden Signal of the New Moon 

Yonathan tells David that his absence will be noticed at 

the New Moon feast. The new moon becomes the 

backdrop of hidden loyalty, separation, and coming 

danger. 

요나단은 다윗이 초하루 잔치에 없으면 들킬 

것이라고 말한다. 초하루는 숨겨진 충성과 분리, 

다가오는 위험의 배경이 된다. 

David must remain hidden in the field while Yonathan 

discerns Saul’s intentions. Revelation comes through 

waiting, watching, and discernment. 

다윗은 들에 숨어 있어야 하고 요나단은 사울의 

의도를 분별한다. 계시는 기다림과 깨어 있음과 

분별을 통해 온다. 

Matthew 24 likewise centers on watchfulness. The 

faithful are not those who know every date, but those 

who remain loyal while hidden in uncertain times. 

마태복음 24 장도 깨어 있음을 중심으로 한다. 

신실한 자는 모든 날짜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도 충성을 유지하는 

사람이다. 

 
The Moon and Covenant Faithfulness 

In First Samuel 20, the New Moon marks covenant 

remembrance between David and Yonathan. Even in 

political chaos, covenant remains alive. 

사무엘상 20 장에서 초하루는 다윗과 요나단 

사이의 언약 기억을 나타낸다.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언약은 살아 있다. 



Matthew 24 mentions the darkening of the moon. 

Symbolically, this points to a world where covenant 

light appears hidden. Yet the covenant itself is not 

destroyed. 

마태복음 24 장은 달이 어두워질 것을 말한다. 

상징적으로 이것은 언약의 빛이 숨겨진 것처럼 

보이는 세상을 가리킨다. 그러나 언약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Just as David was preserved during Saul’s darkness, 

the faithful remnant is preserved during the shaking 

of the nations. 

다윗이 사울의 어두움 속에서도 보존되었던 

것처럼, 신실한 남은 자들도 민족들의 흔들림 

속에서 보존된다. 

 
Hidden Connection 

Counting, Separation, and Gathering 

Numbers begins with counting the tribes. Matthew 

24 ends with the gathering of the elect. The One 

who counts also gathers. 

민수기는 지파들을 계수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마태복음 24 장은 택한 자들을 모으는 것으로 

끝난다. 계수하시는 분이 또한 모으신다. 

In the wilderness, every tribe had a place around the 

Mishkan. In Matthew 24, the faithful are gathered 

from the four winds into divine order again. 

광야에서 각 지파는 성막 주변에 자신의 자리가 

있었다. 마태복음 24 장에서 신실한 자들은 네 

바람에서 다시 모여 여호아의 질서 안으로 들어간다. 

The wilderness camp was a prophetic shadow of the 

final gathering: holiness at the center, a sanctified 

people surrounding the Presence. 

광야의 진영은 마지막 모임의 예언적 그림자였다. 

중심에는 거룩함이 있고, 거룩하게 된 백성이 임재를 

둘러싼다. 

 
The Concealed Presence 

In Numbers 4, the holy objects must be covered 

before transport. In First Samuel 20, David must 

remain hidden. In Matthew 24, the timing remains 

concealed: “of that day and hour no man knows.” 

민수기 4 장에서는 거룩한 기구들이 운반되기 전에 

덮여야 했다. 사무엘상 20 장에서는 다윗이 숨어 

있어야 했다. 마태복음 24 장에서는 때가 숨겨져 

있다.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 

The pattern is consistent: holy things are often 

concealed before revelation. 

패턴은 동일하다. 거룩한 것들은 계시되기 전에 

종종 감추어진다. 

YHWH hides not to destroy faith, but to refine trust 

and watchfulness. 

여호와께서는 믿음을 파괴하기 위해 숨기시는 것이 

아니라 신뢰와 깨어 있음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 

감추신다. 



 
Final Synthesis 

Matthew 24 is not merely about catastrophe. It is 

about the restoration of divine order after human 

rebellion reaches fullness. 

마태복음 24 장은 단순히 재앙에 대한 말씀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반역이 가득 찬 후 여호아의 

질서가 회복되는 것에 대한 말씀이다. 

Numbers teaches that divine presence requires 

ordered holiness. First Samuel teaches that covenant 

loyalty must endure hidden seasons. Matthew reveals 

that after the shaking, the faithful will be gathered 

into the Kingdom. 

민수기는 여호아의 임재가 질서 있는 거룩함을 

요구한다고 가르친다. 사무엘상은 언약의 충성이 

숨겨진 계절 속에서도 지속되어야 함을 가르친다. 

마태복음은 흔들림 이후 신실한 자들이 왕국으로 

모이게 될 것을 드러낸다. 

The Pearl of Torah is this: before gathering comes 

separation; before revelation comes concealment; 

before glory comes faithful endurance. 

토라의 진주는 이것이다. 모으심 전에 분리가 있고, 

계시 전에 감춤이 있으며, 영광 전에 신실한 인내가 

있다. 

 
Mussar 

Do not mistake delay for absence. The concealed 

Presence is still guiding the camp. 

지연을 부재로 착각하지 말라. 감추어진 임재는 

여전히 진영을 인도하고 있다. 

Learn to stand in ordered faithfulness even when the 

heavens appear darkened. 

하늘이 어두워 보일 때에도 질서 있는 신실함 안에 

서는 법을 배우라. 

The soul that watches with reverence becomes ready 

for gathering. 

경외함으로 깨어 있는 영혼은 모으심을 맞이할 

준비가 된다. 

 


